
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심판청구 당시 실시 BUT 심결 시 실시 중지 및 장래 실시 예

정 없음 – 확인의 이익 부정, 심판청구 요건 위반: 특허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허

1370 판결 

 

 

 

1. 사안의 개요  

 

(1) 등록권자가 실시자를 상대로 당시 실시한 발명, 디자인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적

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 

 

(2) 피심판청구인 – 확인대상 실시 행위 중단, 심결 시 미실시 상황  

 



 

(3) 특허법원 판단 – 심판청구요건 불충족   

 

2. 특허법원 판결요지  

 

(1) 기본 법리  

A. 적극적 권리범위확인심판에서 피심판청구인이 실시하지 않고 있는 디자인을 

대상으로 한 심판청구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한다(대

법원 2003. 6. 10. 선고 2002후2419 판결). 

B. 심판청구의 이익은 심결 시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, 원칙적으로 적극

적 권리범위확인심판의 피심판청구인이 심결시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고 

있는 경우에 확인의 이익이 인정될 수 있고,  

C. 그렇지 않고 피심판청구인이 이전에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것에 불과한 

때에는 제반 사정에 비추어 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

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확인이 이익이 인정될 수 있다(대법원 2004. 7. 

22. 선고 2003후2836 판결). 



 

(2) 구체적 사안의 판단 – 확인의 이익 부정  

A. 심판청구일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사실은 인정 

B. 디자인침해 분쟁으로 폐업하여 심결 당시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하였다거나 

장차 확인대상디자인을 다시 실시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인정할 만한 아무

런 자료가 없음 

C. 과거 확인대상디자인을 실시한 바 있다는 점만으로는 심결시를 기준으로 확

인대상디자인이 등록디자인의 권리범위에 포함된다는 확인을 구하는 심판청

구의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고 할 수 없다. 

 

첨부: 특허법원 2021. 12. 16. 선고 2021허1370 판결 

 

 


